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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감동”이라는 한국어를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동료, 부하, 또는 제자를 감동 시킨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는 제자나 부하들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마음 속으로부터 느끼는 감동 때문에 자발 적으로 따르고 싶은 인격을 가진 지도자를 말합니다. 경영학에서 과업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능력있는 괸라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상사를 관리인이라고 칭하기 보다는 지도자라고 칭합니다. 능력있는 광리자는 가시적인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지도자는 개인과 조직체의 장기적인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감동 지도자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맨해탄의 쌍 둥이 고층 건물이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3,000 명 이상의 무고한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항공기는 즉시로 운항이 중단되었고 여행객들은 발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를 당했습니다. 수일 후에 소수의 항공기가 운행을 재개했지만, 승객은 격감했고 미국 전국이 불안감 때문에 교통망이 마비되었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직원을 신속히 감원했고 항공편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런 난관을 잘 극복한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였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발이 묶인 채로 호텔에 머물지 말고 같은 호텔에서 노심초사중인 승객들을 데리고 나가 볼링도 하고 영화관에도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직원 수를 20% 감원하였지만, 테러 사건이 있은지 3일 만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직원을 단 한 명도 감원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때까지 회사가 보유했던 이익금 $179.8M을 직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직원들은 말할 나위 없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감동 지도자가 감동 경영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경영진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위기를 순탄하게 넘겼던 것입니다.
 
Costco사는 대형 소매 체인입니다.  코스코사의 경영총수는 짐 세네갈 (Jim Senegal)입니다.  코스코 사는 주식값도 급 상승하고 작원들의 만족도도 미국의 최고수준입니다. 이런 좋은 성적은 최고 경영자의 감동 지도력 때문입니다.  짐 세네갈은 아무런 칭호도 적혀 있지 않고 “짐 (Jim)” 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는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그는 걸려오는 전화도 스스로 받고  호화로운 장식도 없는 사무실에서 평사원 처럼 일합니다.  그는 연봉으로 $350,000만을  받습니다. 코스코와 비등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가 회사와 맺은 계약서는 단 한 쪽의 종이에 다 적혀 있고 그도 해고될 수 있는 조건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연봉을 정했습니다.  점포에서 일하는 말단 사원 12명 분만을 받겠다는 규정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코스코사의 직원 이탈률은 경쟁사인 월마트의  1/5입니다.  직원들은 최고경영자의 겸손한 인격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은 날로 증가하고 주식 값은 놀라운 속도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감동 지도자의 감동 경영은 나라나 인종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벆에 없습니다.  끝
